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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석유화학, 특별손실 20억원!
증권거래소, 코스모화학 손실규모 2664억원 … 특별손익 발생 줄어

상반기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이 영업 이외의 기업 경영활동 과정에서 얻은 특별이익은 줄어든 반면, 특별손

실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12월 결산 511개 기업 가운데 2003년 1-6월 특별이익이 발생한 기업은 모두 38

사, 특별이익 규모는 총 1조4804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이익 규모는 2002년 상반기 1조8404억원에 비해 19.6% 감소한 것으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서 특별이익 발생도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상반기 중 특별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19사로 지급보증과 파생상품 운용, 채무 조기상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해 전체 손실규모는 2002년 상반기의 1447억원보다 무려 228.4% 증가한 4752억원에 달했다.

특별이익에서 특별손실을 차감한 순특별이익은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가 81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통일중공

업(1109억원), 극동건설(533억원), 삼양식품(383억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화학기업으로는 율촌화학이 206억8700만원, 한국포리올이 53억원의 순특별이익을 거두어 각각 6위와 10위에 

올랐다.

특별이익 상위 기업(2003.1-6)            (단위: 100만원)

순위 회사명 특별이익 반기순이익

1 코리아데이타시스템스 816,648 780,702 

2 통일중공업 110,977 102,804 

3 극동건설 53,369 53,701 

4 삼양식품 38,390 36,972 

5 카스코 21,534 25,187 

6 율촌화학 20,687 27,378 

7 휴니드테크놀러지스 9,641 8,359 

8 조일제지 9,595 -227 

9 대한방직 7,177 15,094 

10 한국포리올 5,300 16,656 

†특별손실 차감 후

반면, 순특별손실은 LG산전이 852억원으로 가장 많고 해태유통(141억원), 삼익악기(61억원), 기린(56억원) 등

이 뒤를 이었다.

코스모화학은 상반기 중에만 2664억원의 특별손실을 보았으나 채무변제로 인한 특별이익 2705억원이 동시에 

발생해 손실규모를 상쇄했으며, 한화석유화학은 1-6월 순이익 1184억9000만원에도 불구하고 특별손실은 20억

1200만원이 발생했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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